
일본의 면 방적 - 아시아 생산 거점 정비되어,  

적지생산ㆍ적지판매 추진 

일본의 면 방적은 벌써부터 해외에 있는 생산 거점들을 정비해 왔으므로, 

현재는 이들 해외 거점에서도 일본 내 공장과 똑같은 생산이 가능한 체제가 

되어, 적지에서 생산하고, 적지에 판매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해외 생산 거점은 생산면에서 신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 등으로 더 

높은 고부가 가치화를 이루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또한 중국에 현지 법인

을 설립하는 등 아시아 여러 나라를 생산 기지로서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

도 판매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 해외 생산품의 품질 향상으로 수익력 개선 

닛신보는 2006년에 도야마(富山) 공장을 폐쇄하고 시마다(島田) 공장과 후

지에다(藤枝) 공장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일본 내 설비 체계를 다시 

편성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재편성은 해외의 생산 체제가 정비되었기 때문

에 가능하다고 본다. 2005년에는 해외의 생산 능력을 증강하였으며, 인도네시

아의 니카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는 정방기 2만 추를, 기스텍스 닛신보 인

도네시아에는 직기 16대를 각각 증설하는 등 해외 설비를 보강하는 데 투자

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닝보 일중방직인염(寧波日中紡織印染)도 직기 200대

를 증설할 계획이다. 

11월로 예정된 재편을 실시한 후에는 닛신보의 일본 내 설비는 정방기가 

11만 4,400추 삭감하여 13만 1,700추가 남고, 직기는 320대를 삭감하여 에어



젯(air-jet) 직기 156대, 북 직기 186대 체제가 된다. 한편 해외는 인도네시아 

10만 추, 브라질 5만 7천 추, 중국에는 22만 2천 추가 있어 일본 내보다도 

더 큰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된다. 앞으로는 범용품은 해외에서 생산하도록 함

으로써 수익력이 향상되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 생산 거점의 정비는 수량뿐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강화하고 있다. 

구라보는 일본의 공장뿐 아니라 해외의 생산 기지에도 똑같은 품질 기준 

‘구라보 스탠더드’를 만들어, 어느 생산 기지에서도 똑같은 상품이 생산되는 

체제로 만들고 있다. 면 합섬 사업부에서는 2006년을 이제까지의 방침을 더

욱 철저하게 실시하는 해로 정하고, 해외 생산 거점에서도 개발력, 품질 보

증력에 중점을 둔 설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타

이나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설비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또한 봉제는 유니폼 분야에서 어패럴의 요망을 받아들이고자 OEM의 제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원단을 중국에서 봉제하는 방

식과 타이의 원단을 그 주변국에서 봉제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가공에서는 

중국의 저쟝 미흔달인염집단(浙江美欣達印染集團)과 기술 제휴하고 있어 앞

으로 사업을 적극 강화할 것이다. 

 ◎ 제품 사업 강화하고 텍스타일도 재구축 

다이와보노이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는 중기 3개년 계획에서 제품 사업을 

확대하고 텍스타일은 재구축할 예정이다. 제품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요시 

하는 것은 해외 생산 거점을 더욱 활용하고 전개할 카테고리를 넓혀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쑤저우 다이와 침직복장(蘇州大和針織服裝)에서 

T-셔츠, 코트, 재킷, 파자마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템에서의 활용도 검

토한다. 또한 2005년에 설립되어 성형 이너를 제조하는 쑤저우의 다이와보 



공업에서는 신사 내의부터 생산을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숙녀용이나 스

포츠 의류까지 아이템을 넓힐 생각이다. 이들을 위한 소재 개발도 중요시하

고 있다.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를 사용한 장단 복합 소재의 개발은 마이즈

루(舞鶴) 공장이 거점이 되어 이 사업을 가속화 한다. 

다이와보의 성형 의류는 이제까지 협력 공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사업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어 생산을 증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노하

우의 축적을 중요시하면서 협력 공장을 늘리지 않고 대신 새 회사를 설립하

였다. 월 생산 신사 내의 5만 장을 편성할 수 있는 편기 5대로 시작하였는데, 

중기 계획의 최종 연도에는 15대로 늘려 월 15만 장을 짤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텍스타일에서는 칭다오 즉발용산염직(靑島卽髮龍山染織)이 가동되고 있으

며, 이 기능을 활용하여 상역(商域)을 확대할 것이다. 일찍이 잃었던 상권인 

보톰스(bottoms), 유니폼 워킹(uniform working) 분야를 강화하는 데 연결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보톰스에 있어서는 봉제 거점을 설립하여 제품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QR을 위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하던 이불잇의 봉제는 중국으로 옮기는데, 여기서도 마이즈루(舞鶴) 공장의 

차별화사를 즉발용산에서 제직ㆍ염색하여 봉제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다야니 가먼트는 2006년에 미국으로의 트

렁크스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셔츠까지 확대할 것도 구상하고 

있다. 

후지보 텍스타일은 해외로 옮겨간 니트의 볼륨 존에 대하여 산둥성(山東

省)의 제성 후지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제성 후지보는 3년 후에 염

색에서 월 100t을 계획하고 있으며, 숙녀용 소재 등에 확대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합판 상대인 산셀 그룹과는 봉제에서의 협조도 강

화하고 있고 기술 지도하는 방식으로 숙녀용 의류도 전개하고 있다. 제품 사

업은 확대할 방침이지만 보다 좋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내의 

봉제 능력을 200만 장으로 확대한다. 여기서는 손이 많이 가는 상품을 중심

으로 매우 빠르게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 더욱 빠르게 세계 시장 파고 들어가 

시키보는 2005년 12월에 중국 현지 법인 시키보 국제무역 상하이를 설립

하였다. 이 법인의 자본금은 50만 달러이며, 시키보가 전액 출자하였다. 이 

법인의 기능을 살리는 방식으로 중국 내 판매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현

재 이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의류ㆍ섬유 산업에 대하여 벌써부터 조달

면에서 국제화를 추진해 왔는데, 이를 시장으로서 활용하려는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다고 하며 세계 시장으로 적극 개척할 예정이다. 

한편 생산면에서는 섬유 산업의 수익력을 향상시켜, 인도네시아의 멀텍스

의 구조 개혁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중기 계획 내에서 추진할 것이다. 

오미겐시는 자회사인 오미 리얼 에스테이트가 전액 출자하여 2006년 2월

에 오미겐시 상하이 상무(商務)를 설립하였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가고가와

(加古川) 공장에서 생산되는 기능성 레이온을 활용한 글로벌 판매를 더욱 빨

리 추진한다. 

현상태의 해외 판매는 월 몇 t 정도이나 앞으로는 200~300t으로 늘릴 계획

이며, 중국이나 타이 기업과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미겐시 상하이 상무에서 판매할 상품은 제휴선에서 실ㆍ텍스타일ㆍ제품



화하는 방식으로 방적은 요성 금무방직(聊城錦茂紡織), 편성ㆍ염색ㆍ봉제는 

칭다오 보륙침직제의와 공동으로 생산한다. 

용도는 이너, 스포츠, 어린이 아우터 등이며, “크래비온”, “선 다이어”, “파포

리스” 등의 기능성 레이온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타이에서는 방적의 쿠슨

헨그리 텍스타일과 제휴하여, 기능성 레이온을 판매한다. 장차는 판매 회사

도 설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 타이 이외의 아시아 여러 나라나 구미

로도 판매할 구상이다. ♣  

 


